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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지킴이 우체통

 

 여러분은 우체통에 있는 숨겨진 비밀에 알고 있나요? 

바로바로 요즘 우체통은 편지만 받는 곳이 아니라는 것! 

최근엔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여러 가지 다양한 노력들이 생겨나고 있죠. 

그중에서도 우리 가까이에 설치되어 있는 우체통은 폐의약품과 커피 캡슐

을 깔끔하게 처리해주는 환경 지킴이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폐의약품, 저와 같은 어린이들에게는 생소한 단어였습니다. 

폐의약품의 뜻을 찾아보니 폐의약품은 사용하지 않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약으로,  처리하기 애매하고 힘든 약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자주 병원을 다니다 보니 집에 남은 약들이 많이 있었

습니다. 저걸 어떻게 버려야 하나 고민하던 찰나에 우연히 우체통에 적힌 

글귀를 보고 우체통에서 폐의약품 수거도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약국에 가서도 폐의약품을 처리할 수 있다곤 하지만 약국에 가서 처

리를 요청하기엔 물건을 사지 않고, 폐의약품만을 버리기에는 매우 껄끄러

운 상황이나 죄송한 상황이 걱정되어 방문을 하는게 어려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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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다고 일반 쓰레기통에 버리자니 그런 행동은 환경오염과 생태계 교

란을 일으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이런 고민을 시원하게 해결해주는 우리의 영웅이 나타났습니다. 

바로바로, 우체통입니다! 

우체통이 우리의 고민을 어떻게 해결해주나 싶겠지만, 요즘 새롭게 보이는 

우체통은 ECO 전용 칸이 구분되어 있어 그곳에 폐의약품을 버리면 환경 

오염도 안되고 오래되어 못 먹게 된 약들도 안전하게 처리될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폐의약품 처리 고민은 안 해도 되겠지요?

 어린이 여러분, 우리 모두 환경을 생각해서 폐의약품이 있다면 새지 않게

깨끗이 비닐팩에 담아서 우체통에 넣어 봅시다. 그것이 우리 어린이들이 

환경 보호를 실천할 수 있는 작은 발걸음이자 적극적인 실천이 될 수 있

을 것 입니다.


